
우주 태양광 발전 2030년 상용화
IAA, NASA와 연구계약 체결 … 투자 확대하면 경제성 확보 가능

<우주 태양광 발전소>가 10-20년 안에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.

국제 우주항행연구소(IAA)는 지구 궤도에 태양광 발전 위성을 띄워 태양에너지를 지구로 보내는 <우주 태

양광 발전소> 건설이 10-20년 안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며, 각국 정부의 초기 투자가 있으면 30년 안에 경제성

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11월14일 보고서에서 발표했다.

또 <우주 태양광 발전소>가 21세기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.

우주 태양광 연구는 미국 항공우주국(NASA) 콘셉트 팀장이었던 존 맨킨스가 주도했으며, 우주에서 태양에

너지를 모아 무선으로 지구에 보내는 방식으로 알려졌다.

<우주 태양광 발전소>의 개념은 수㎞의 태양발전 위성 수십개를 차례로 발사해 24시간 동안 태양에너지를

채취한 후 전기로 전환하는 내용이지만 회의론자들은 비용이 1/10로 줄어들지 않는 한 실현 불가능하다고 반

박하고 있다.

그러나 IAA는 우주시장을 겨냥해 개발하고 있는 저가의 1회용 발사장치를 이용하면 400톤급의 국제 우주정

거장을 발사하는 시범 프로젝트가 가능하며 비용을 수백억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.

IAA는 NASA와 10만달러가 투입되는 우주 태양광발전소 연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

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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